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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중년 위기를 융의 원형(Archetypes)과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관점에서 이해하

고, 심리적 변화를 탐색하며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적 기초 연구이다. 중년의 위기

는 단순한 혼란의 시기가 아닌, 개별화(Individuation)와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을 향한 중요한 여정으로 

간주한다. 융의 원형이 중년기에 어떻게 나타나며, 중년기 시기에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집단무의식이 중년의 위기 동안 개인의 경험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사회복지실

천가나 중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내담자의 중년 위기를 보다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 및 교육에 있어 융 심리학의 통합적 접근이 중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지원

하는 데 의미있는 이론적 기초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 중년기위기, 집단무의식, 원형, 개별화, 사회복지실천

Abstract This study is a theoretically based study that understands the midlif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Jung's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explores psychological changes, 

and suggests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social welfare practice. The midlife crisis is not simply 

a period of confusion, but is viewed as an important journey toward individualization and 

self-actualization. We seek to understand how Jung's archetypes appear in middle age and what 

meaning they have for the psychological changes that occur during adulthood. In addition, it 

explains the impact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on an individual's experience and behavior during 

a midlife crisis, and provides theoretical basic research to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studying midlife to help clients overcome the midlife crisis more positively. I want to 

do it. The purpose is to suggest that the integrated approach of Jungian psychology i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education can play a role as meaningful theoretical basic research in effectively 

supporting the midlife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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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년의 위기는 인간 생활주기의 중추적인 순간을 나

타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리학자, 사회학자, 문화 이론

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으로 40세~60세 사이

의 기간으로 정의되는 중년은 개인이 종종 심각한 심리

적, 정서적 변화를 겪는 삶의 중요한 단계이다[1]. 중년

은 인생의 성취에 대한 재평가, 자신의 목적에 대한 의

문, 죽음과의 대결로 특징지어지는 시기라고도 할수 있

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신의 의미를 찾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의 위기는 신중한 자아 탐색과 본질

의 이해를 요구한다.

중년의 위기는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뿌리 깊은 심리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순간인 생애주기의 중요한 시점인 중년기에 젊음의 

외적 성취가 빛을 잃기 시작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 

중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이해를 추

구하며 내면으로 향하는 시기이며[3] 이 시기에 발생하

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전반에 걸쳐 인식되어 온 더 광범위하고 전형적인 패턴

을 반영하고 있다[4].

중년의 위기를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 칼 융(Carl 

Jung)은 가장 영향력 있고 통찰력이 있는 학자로 단연 

돋보인다[5].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및 다니엘 레

빈슨(Daniel Levinson)과 같은 다른 학자들도 삶의 발

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공헌을 했지만[6], 중년 

동안 진행되는 더 깊은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심

오한 틀을 제공하는 것은 원형과 집단무의식에 대한 융

의 이론이라 하겠다.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은 중년기 동안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힘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

고 있다[7]

다니엘 레빈슨(Daniel Levinson)은 삶의 재평가와 

재구성을 설명하지만 융(Jung)이 언급한 근본적인 심리

적 역학을 완전히 탐구하지는 않고 있다[8].

중년의 위기에 대한 융(Jung)의 탐구는 이 시기를 집

단무의식을 더 깊고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는 중년의 위기는 단

순히 외부 변화나 삶의 역할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동안 무시되거나 억압되었던 무의식의 측면을 직면하

고 통합하는 심오한 심리적 변화라고 주장했다[9].

본 연구는 칼 융(Carl Jung)의 원형 이론과 집단무의

식을 통해 중년의 위기 동안 펼쳐지는 복잡한 인간의 심

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년의 위기

가 어떻게 인간 생활주기의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해결되지 않은 실존

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평가하게 된다.  

   중년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닌 실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년은 혼란의 

시기이지만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성장의 기

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중년의 복잡한 위기의 문제, 실존의 혼란을 

해결하는 데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

한다.

  

2. 본론

2.1 중년 위기에서 원형의 역할

융의 원형은 집단무의식에 존재하는 근본적이고 보편

적인 상징이자 모티브이며, 문화와 시대에 걸쳐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형성한다[10]. 중년의 위기 동안 이러한 

원형은 종종 더 큰 강도로 나타나 심리적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는 중년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다[11].

그림자는 개인이 평생 동안 거부하거나 무시했을 수 

있는 성격의 더 어둡고 종종 억압된 측면을 나타낸다. 

중년기에 개인이 젊음의 한계에 직면하고 죽음과 씨름

하기 시작하면 그림자가 나타나 인정과 통합을 요구한

다[9]. 중년의 위기 동안 그림자의 출현은 불안, 우울증 

또는 실존적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거부했던 부분, 즉 이기심, 공격성, 취약성과 같

은 특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한다[10]. 이러한 측면을 의

식적 인식에 통합함으로써 개인은 더 큰 자기 이해와 심

리적 균형을 얻을 수 있다[12].

융이 이해한 중년의 위기는 모든 개인이 온전함을 달

성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심리적 변화의 원형이다[13]. 

중년기 위기는 집단무의식에 깊숙이 박혀 있는 전형적

인 과정으로, 그림자(Shadow: 개인의 무의식 속에 억압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정적인 성향이나 본능적인 

부분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힘

든 감정, 욕망, 행동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자아와 반대

되는 측면)와의 대결과 아니마(Anima: 남성의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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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존재하는 여성적인 면), 아니무스(Animus;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면)의 통합이 이루어진

다.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인 자아실현을 향한 필수 단계

라 설명하고 있다[14].

융이 집단무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년의 위기

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단 무의식은 

중년기 위기 시기에 표면화되는 더 깊고 무의식적인 동

기와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15].  

   융이 설명했듯이 집단무의식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인 상징과 패턴인 원형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원형은 특히 중년의 위기와 같은 중요한 인

생 전환기 동안 우리의 경험, 꿈 및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이다[16].

집단무의식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은 중년기 경험의 상

징적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수 있다[17]. 예를 들어, 

이 시기의 꿈은 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내적 투쟁을 반

영하여 더욱 생생하고 전형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상징을 이해하고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적 인식으로 

통합하면 개인은 중년의 위기를 더 명확하고 목적 있게 

헤쳐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18].

중년의 외부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다

른 학자들과 달리 융은 내부적, 심리적 여정에 대한 강

조는 이 중요한 인생 단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융의 연구는 중년의 위기를 표면 너머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주도하는 더 깊은, 종종 

무의식적인 힘을 연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9]. 이

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아 인식과 목적을 갖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적 특성으로 간주

되는 감정, 공감, 양육 특성에 더 많이 접촉하게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성과 관련된 특성인 자기

주장, 독립성, 합리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개인이 엄격한 성 역할을 초월하고 더욱 균형 잡히고 완

전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심리적 전체성

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나타내는 전체성의 

원형이다[20]. 중년의 위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잠

재력을 깨닫고 성격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려고 노력하

는 개성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중년기

의 자아 출현은 의미, 영적 성취,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와 연결하려는 열망에 대한 깊은 갈망이 특징이다[21]. 

이 원형은 개인을 자아실현으로 몰아가며, 정신의 상충

되는 측면을 조화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년의 위기와 이러한 원형

의 출현은 사회적 기대와 규범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9]. 개인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직업적 성

공,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은퇴 준비 등 특정한 역할

과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17]. 그러나 이러한 외

부 기대는 중년기에 발생하는 내부 심리적 요구와 충돌

하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원형은 개인이 자신의 내

면세계를 탐색하고 사회적 역할과 더 깊은 심리적 요구

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밑그림을 제공하여 이러한 갈등을 

탐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2.2. 집단무의식의 영향

융의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구조이며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보편적인 기억, 상징, 원형 등을 포함한

다[22].

2.2.1. 상징주의와 패턴

중년의 집단무의식에서 발생하는 상징과 패턴은 의미

가 높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개인은 무의식 속으로

의 하강과 그림자와의 대결을 상징하는 어두운 숲을 통

과하는 여행을 꿈꿀 수 있다[20]. 이러한 상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경험에 뿌리를 두

고 있으며 성장, 투쟁, 변화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반영

한다. 

2.2.2.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년의 집단무의식의 영향은 내부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행동에도 확장된다. 개인은 전형적인 주제에 공감

하는 활동, 관계 또는 관심사에 끌릴 수 있다[21]. 예를 

들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은 더 깊고 보편적

인 진실과 연결되는 방법으로 영성, 신화 또는 예술적 

표현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집단무의식 내에서 활성화되는 원형 패턴과 일치시키려

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관점에서 중년의 집단무의식의 영향을 이해

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로 이끄는데 중요 할 수 있다

[22]. 사회복지사와 치료사는 개인이 집단무의식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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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상징과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의미 

있고 변혁적인 중년의 경험을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

[23]. 전문가들은 중년 위기의 보편적인 측면을 인식함

으로써 표면적 수준의 대처 전략을 넘어서 중년기 기간 

동안 발생하는 더 깊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움

을 지원하고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2.2.3. 개성화 과정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는 자아의 다양한 측

면을 통합하여 전체성과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을 말한

다[25]. 중년의 위기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에 맞서고, 내부 갈등을 조정하며, 

더 큰 심리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요받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26]. 따라서 개성화는 자기 지식, 진정성, 영

적 깨달음을 향한 철학적 여정으로 나타난다[15]. 

철학적으로 중년의 위기 동안의 개성화 과정은 자아

실현과 실존적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7].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의미는 집단무의식

의 원형에 구현된 더 크고 보편적인 존재 측면과 연결하

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다[28]. 집단무의식은 내부

적, 심리적 여정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외부 

요인과 사회적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춘 다양한 관점을 제

시한다[19].

2.2.4. 무의식과의 대결 

중년의 위기는 개인이 무의식 속에 묻혀 있던 해결되

지 않은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결은 거부되거나 억압되었던 자아의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개성화에 필수적이다[10]. 이러한 측면

을 통합함으로써 개인은 보다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

격을 얻을 수 있다. 중년기의 개성화 과정은 개인의 가

치관, 신념, 목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평가로 특징지

어진다[13]. 이는 개인이 평생 동안 채택한 역할과 정체

성을 넘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

2.2.5. 전체성을 향한 여정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성, 즉 의식과 무의식

이 통합되어 개인이 완전히 자기 실현되는 상태를 달성

하는 것이다. 도전과 격변을 동반하는 중년의 위기는 중

요한 단계이다[16]. 이는 개인이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

고,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고, 보다 진정성 있게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전함을 향한 이 여정은 

종종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하고 중대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5]. 그러나 

이는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개인

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3. 결론

원형과 집단무의식의 시각을 통해 중년의 위기에 대

한 융(Jung)의 이해는 중년의 중요한 삶의 단계에 대한 

실존을 이해하고 자아성장을 위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다. 융(Jung)의 이론은 중년기를 단순히 외적 전

환이나 역할 조정의 시기로 보는 표면적 해석을 넘어, 

중년기 시기 동안 일어나는 복잡하고 생경한 심리적 변

화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제공하였다. 

인간의 개성화의 내면적 여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융

(Jung)의 접근 방식은 중년의 위기를 단순한 격변의 시

기가 아니라 심리적 온전함, 실존 이해의 중요함, 자아

실현 및 영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생각해

야 한다는 것이다.

3.1 사회복지실천적 시사점

사회복지전문가, 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실천현장 분

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융(Jung)의 원형 개념과 집

단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개

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중

년의 위기는 종종 개인이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

지만 생각, 행동 및 감정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

신의 깊이 묻혀 있는 측면(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과 

접촉하게 만든다. 첫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융의 개

념 통합이다. 사회복지전문가와 내담자가 중년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융의 개념을 치료 실무에 

통합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꿈, 환상, 감정적 반응을 

탐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사회복지사는 그들이 전형적

인 패턴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은 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이러한 무

의식적 측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보다 통합되

고 균형 잡힌 자아로 이끈다.

둘째, 개별화 촉진이다. 중년의 위기를 해결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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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 하나는 개인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회복

지전문가들은 위기가 실패나 부적절함의 징후가 아니라 

심리적 발달의 자연스럽고 필요한 단계임을 개인이 이

해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상상력, 꿈 분석, 개

인 및 문화적 상징 탐색과 같은 다양한 치료 기술을 통

해 실무자는 내담자가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식적 자

아와 무의식적 내용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문화적 민감성과 원형적 인식이다. 원형은 

보편적이지만 문화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사회복지전문가는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업무에 

접근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전형적인 주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 이해하면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은 문

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문화적 정보를 바

탕으로 한 접근 방식은 개입이 내담자의 배경을 존중하

고 내담자와의 위기상황을 보다 의미 있는 결과로 이끌

어 낼 수 있다.

3.2. 학술적 시사점

중년의 위기 상황에서 융의 원형과 집단무의식에 대

한 학술적 연구는 특히 심리학, 사회사업, 문화 연구 분

야에서 미래 연구를 위한 여러 길을 열어준다. 첫째, 다

학제적 문화 연구이다. 향후 연구는 융의 원형의 구조적 

틀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

고 경험하는지 탐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줄수 있을것이

다. 다학제적 학문간 비교 연구는 문화적 차이가 원형의 

표현과 개별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

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치료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귀중

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화에 관

한 종단적 연구이다. 융의 원형에 대한 참여가 장기적인 

심리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중년의 위기와 그 이후의 개인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정신 건강과 정서적 

복지 증진에 있어서 개성화와 무의식 통합의 이점에 대

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실천

에 융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융의 심리학을 사회복

지실천 및 사례관리에 통합하고 적용하는데 어떠한  효

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결과에 따른 초점을 맞출 수 있

다. 이러한 개념을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하는지 

연구하여 실제 교육과정이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선

하고 미래의 사회복지전문가가 중년의 복잡한 심리적 

전환을 통해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상담 심리 치료적 시사점

중년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면 개인과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는 위기를 단순한 쇠퇴나 혼란의 기간

이 아닌 심오한 개인 성장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문가 및 상담심리전문가는 첫째, 자기 성

찰 촉진이다. 내담자가 현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

식적인 내용을 발견하기 위해 자기 성찰과 성찰에 참여

하도록 권장한다. 일기 쓰기, 명상, 치료와 같은 기술은 

정신의 더 깊은 층에 접근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 구축 지원이다. 개인이 중년의 

위기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및 지원 

네트워크를 촉진한다. 융의 원형 개념을 중심으로 한 그

룹 치료 세션, 워크숍 또는 토론 그룹은 연대감과 목적 

공유를 제공하여 고립감과 절망감을 줄일 수 있다. 셋

째, 평생 학습 및 창의성 옹호이다. 내담자 자신의 새로

운 자아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경험이나 창의적

인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취미 

탐구, 추가 교육 추구 또는 예술적 표현 참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중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에

너지의 배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융의 원형 개념과 집단무의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년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강력한 도구

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더 깊

은 심리적 과정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이 이 잠재적인 혼

란의 시기를 더 큰 자기 이해, 진정성 및 성취를 향한 여

정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년의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융

의 원형과 집단무의식이 사회복지연구의 기초를 마련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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